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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쌀귀리를 포함한 맥류는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 월동하고 봄에 재생하여 출수, 성숙하는 가을재배

(추파재배)가 일반적이나 가을재배가 불가능할 때는 이른 봄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봄재배(춘파재배)도 시도되고 있다. 쌀귀

리 봄재배는 중북부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가을재배 적응지역은 1월 최저 평균기온이 영하 4℃ 이상의 평야지로 

알려져 있고, 이는 남부지역이 중부지역에 비해 성숙과 수확이 빨라 작부체계에 유리한데 큰 원인이 있다. 최근의 겨울철 온난

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부지역에서 쌀귀리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파종기에 따른 쌀귀리의 생육과 수량성

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가공이용연구동 시험포장에서 2020년 가을부터 2021

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시험에는 쌀귀리 2품종(조양귀리, 대양귀리)을 공시하였고 파종기는 3시기(2020.10.13., 2020.11.27., 

2021.2.26.)로 하였다. 파종은 세조파기를 이용하였으며 골 너비는 25cm로 하였고 시비량은 10a 당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9.4kg, 7.5kg, 4.0kg을 전량 밑거름으로 주었다. 그 외 재배 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따랐고 작물의 생육과 특성 조사

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Jamov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 기간 중 기상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최저 평균기온은 영하 7.8℃(직전 5년 평균 최저기온 : 영하 5.8℃)로 매우 낮게 지났

고 2021년 1월 이후의 월별 평균기온은 평년과 유사하였으나 동기간 강수량은 476.9mm로 평년에 비해 127.9mm가 많았다. 

같은기간 강수량 증가에 따라 일조시간도 평년대비 54.2시간 감소하였는데 특히 출수와 등숙이 이루어지는 5~6월에 일조가 

평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차 파종구의 월동률은 대양귀리에서는 10% 이하로 대부분이 고사하여 수량 확인이 불가능하였

고 조양귀리는 40%가 월동하여 생육‧재생이 이루어졌다. 2차 파종구는 발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출아가 

이루어지는데 겨울 동안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어 두 품종 모두 10% 이하의 출아율을 보여 수량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3차 

파종에서는 대양귀리와 조양귀리에서 각각 70%, 85%의 출아율을 보였다. 

정상적으로 생육이 이루어진 3차 파종구를 중심으로 생육과 수량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출수기는 대양귀리와 조양귀리에서 

각각 5월 15일과 5월 10일로 나타났고 성숙기는 6월 29일과 6월 25일로 나타나 만숙종이 대양귀리가 출수와 성숙이 각각 5일

과 4일이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육 특성을 살펴보면 대양귀리와 조양귀리에서 각각 간장은 115.2cm와 114.8cm, 

수장은 26.8cm, 24.0cm, 개체당 분얼 수는 2.5개와 2.9개로 나타나 유사하였다. 대양귀리와 조양귀리의 천립중과 수량은 각각 

32.2g, 27.5g과 424.2kg/10a와 369.5kg/10a로 나타났다. 천립중의 경우 파종기와 품종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있었고 두 품종 

모두 2차 파종에서 낮아졌다 3차 파종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량은 3차 파종기에서 품종 간 비교를 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중부지역에서 쌀귀리의 재배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을재배, 겨울재배, 봄재배를 시도하여 생육과 수량 특성을 검토한 결과 동

계 저온에 의해 1차와 2차 파종에서 월동률이 매우 낮았고 발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수량이 매우 낮거나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생육 특성에서 파종기와 품종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봄재배에서는 수량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종합하면 중부지역에서 쌀귀리 재배는 봄재배를 하는 것이 수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가을재배 시 동계기간 

추위가 심할 경우 대양귀리와 같이 내한성이 약한 품종에서는 월동 직후 추가 파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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